
 K 지정연기 대본 

 

K: (뒤를 돌아보며) 오셨네요?  

 

여름: 교수님? 

 

 K: (미소를 지으며) 그럴지도 모르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잠깐 앉아계세요. 차라도 한 잔 내드릴
게요. 

 

 미심쩍지만 여름은 홀린 듯이 자리에 앉는다. 곧바로 차 두 잔과 주전자를 들고 자리에 앉는 K.  

 

K: 소개부터 해야할 것 같네요. 여기는 작은 찻집이에요. 물론 일반 찻집은 아니죠. 여름 씨가 온 길
처럼, 꿈을 통해야 올 수 있는 곳이니까요. 조금 복잡하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잘 안 되실
거고요.  

 

여름: (혼란스러워 하며) 네 조금.. 

 

 K: 그냥 꿈이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저희 찻집은 보통의 차를 내리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보통은 
우려내지만, 우리는 보관을 하죠. 저기 찻잔들 보여요? 찻잔마다 조금씩 찻물이 고여 있어요. 

우리는 그걸 네모라고 부르지만, 현실에서는 ‘감정’이라고 부르죠. 넘칠 듯한 감정을 경험할 때마
다 그 만큼 의 찻물이 고이고, 고여요. 고인 찻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메마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넘치기도 한답니다. 얼마 전 수업 내용을 기억하나요?  

 


